
1. 양파자루 활용한 물기제거통 만들어 사용하기
물기제거통은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으나  굳이 구입하지 않고 가정

에서도 쉽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파자루를 활용하여 만든 

물기제거통을 싱크대에 걸어두고 사용하면 남은 음식물의 물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2. 신문지를 사용하여 물기제거 하기
음식물쓰레기를 신문지 위에 놓으면 신문지가 수분을 흡수하여 

빠르게 물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물기를 제거한 음식물쓰레기는 

부피가 크게 줄어들고 악취도 막을 수 있습니다.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고, 그 방법 중 하나로 

음식물쓰레기 퇴비통 활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히 옥상에 텃밭이 있을 경우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고무통과 톱밥, 

혹은 낙엽만 있으면 집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음식물쓰레기 파이프 없이도 퇴비화 가능합니다.

<물기 제거 전> <물기 제거 후>

노원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길라잡이

음식물쓰레기 퇴비통으로 자원화하기 음식물쓰레기 지렁이로 자원화하기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물기 제거하는 방법 안내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자원화 해보는 건 어떨까요?

●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양파자루를 준비
합니다.

●  입구를 옷걸이나 철사로 둘러 음식물을 
쉽게 담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완성된 물기제거통은 싱크대에 걸어두고 
사용합니다.

노원구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노원구청 자원순환과(02-2116-3811, 3813, 38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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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고무통 뚜껑과 바닥에 공기순
환용 파이프를 꽂을 구멍을 
직경 15cm 정도로 뚫는다.

❷  고무통 바닥에 드릴로 구멍을 
조밀하게 뚫는다. 이 구멍으로 
산소가 공급된다.

❸  퇴비통 가운데 부분에 심어
놓을 공기순환용 파이프에도 
구멍을 뚫는다. 부숙 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스가 이 파이프를 
통해서 배출된다.

❹  퇴비통 바닥면 구멍에 파이
프를 놓고 철사로 단단히 
고정을 시킨다.

❺   톱밥이나 낙엽과 섞은 음식물 
쓰레기를 담는다.

❻   완성된 퇴비통의 모습이다. 
벌레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뚜껑을 꼭 닫아준다.

❶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스티로폼 상자를 밑 부분에 구멍을 뚫어 망·수건·
자루등으로 깔아주세요.

❷  뚜껑에도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구멍을 뚫고 그늘진 옥상과 같이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으로 습기가 있는 곳으로 두세요.

❺  지렁이를 위한 휴식공간을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렁이도 쉴 공간이 필요
합니다.

❻   지렁이가 먹고 뱉어낸 배설물을 ‘분
변토’라고 하며, 화분의 식물 등을 
키울 때 유용합니다.

❸  지렁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3~4일 정도 시간을 둔 후에 
수분조절을 위해 종이와 함께 음식
물을 제공합니다.

❹  지렁이 먹이로는 여러 가지를 섞어서 주면 좋습니다. 
   •지렁이가 좋아하는 음식 : 채소류, 사과껍질, 수박, 토마토, 야채껍질, 버섯, 밥, 국수류 등

   •지렁이가 싫어하는 음식 :  인스턴트 식품, 염분,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 귤, 오렌지 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환경과 경제를 위한 우리의 작은 실천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안내

음식
물쓰
레기

 우리 함께 줄여요!

❸  3개월 정도 발효
기간을 거쳐 음식
물쓰레기가 퇴비로 
만들어졌다.

❹ 1주일에 한 통씩 퇴비
통을 설치하여 운영
하면 약 3개월 주기로 
매주 퇴비를 한 통씩 
만들어낼 수 있다

❶ 음 식 물 쓰 레 기 와 
톱밥을 1:2의 비율로 
섞는다.

❷  톱밥과 섞인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통에 
공기가 잘 통하도록 
담는다.

퇴비통 활용 방법

퇴비통 만드는 법

지렁이식당 지렁이놀이터



음식물쓰레기로 낭비되는 가치 연간 25조원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가 무려 만7천여톤, 

이로 인해 낭비되는 경제적 가치는 연간 25조원입니다. 노원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노원구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는 

하루 140여톤이고 이를 처리하는 비용은 연간 55억원입니다.

또한 런던협약에 의해 2013년부터 

음폐수 해양배출이 금지되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상승하였고, 이는 

결국 주민들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이제는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왜! 줄여야 할까요?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1. 철저한 분리배출을 해주세요!
동물의 뼈, 옥수수대, 견과류의 껍데기, 양파·옥수수 껍질, 조개 및 
갑각류의 껍데기, 말린 과일껍질, 1회용 차 티백 등은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로 버릴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배출
만 철저히 하여도 10% 이상 감량이 가능합니다.

2. 물기를 꽉!꽉! 짜서 배출해 주세요!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를 짜서 배출하면 짜는 과정에서 음식물쓰레
기의 부피가 작아져 더 많은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물기제거는 가장 효과가 크면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감량 
방법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수분을 제거하면 음식물쓰레기의 
악취도 없어지고 동절기 수거용기 파손도 
막을 수 있습니다.

3. 과일껍질은 말려서 배출해 주세요!
과일껍질은 신문지 위에 바삭하게 말린 후 종량제봉투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말린 과일껍질은 집에서 키우는 화분에 흙과 함께 섞어
주면 좋은 거름이 됩니다.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등의 껍질

채소·뿌리, 줄기 옥수수대말린 과일껍질

견과류 껍데기, 과실류“씨”

조개·게 껍데기, 계란 껍데기

1회용 티백, 한약재 찌꺼기

동물털, 뼈다귀·생선뼈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세요.

이런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관리해 주세요!!

남은 식재료를 활용해 보세요!

<노원구 연간 배출량 현황> <노원구 1인당 처리비용 현황>

 가정에서 ...
● 최소한의 식재료만 구입하세요.
● 소포장, 깔끔포장, 반가공 식재료를 구매하세요.
● 투명용기를 이용해서 식재료를 
    보관하세요.
● 냉장고는 정기적으로 정리하세요.
● 자투리 식재료는 따로 모아 보관하세요.

 음식점에서 ...
●  손님수와 잔반량 고려하여 식재료를 구매해 주세요.
● 메뉴 사이즈를 다양화 해주세요
●  소형 찬기 및 덜어 먹을 수 있는 복합 
   찬기를 준비하세요.
●  손님이 원하실 경우 먹다 남은 음식은 
   포장해 드리세요.

 급식소에서 ...
● 시간차를 두어 조리하세요.
    - 배식되지 않는 음식 최소화
● 선호 메뉴를 반영해 식단을 구성하세요.
● 소형식판이나 뷔페형 접시를 사용하세요.
●  음식의 염도, 칼로리 등 식품영양성분을 
    게시해 적정량을 담도록 유도하세요.

>> 명절음식 활용하기
명절에 남은 음식으로 색다른 음식을 
만들어 보세요.

>> 자투리 식재료 활용하기
가족들을 위해 요리하다가 남은 식재료로 
특별 요리를 만드세요.

 이렇게 버려주세요!!

>> 남은 음식 및 과일껍질 활용하기
남은 음식이나 과일을 먹고 남은 
껍질을 버리지 말고, 새로운 음식
으로 재탄생시켜 보세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www.zero-foodwaste.or.kr)’ 홈페이지  
혹은 스마트 앱 ‘우리집 냉장고’에 접속해서 다양한 레시피를 
활용해 보세요!!


